
2010 년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오순절 
 

성경에 지정된 절기 중 봄에 돌아오는 것들로는 페싸흐, 오메르, 샤부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로 

알려진 페싸흐는 이집트로부터의 대탈출과 예슈아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단’이라는 뜻의 오메르는 봄의 

첫 잎사귀들과 예슈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샤부옽은 추수기의 첫 열매와 

성령의 강림을 기념합니다. 

 

오메르에서 샤부옽 까지의 기간을 흔히 ‘오메르 계수’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으로는 샤부옽 날까지 

‘오메르로부터의 일수’를 센다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레 23:15). 오메르는 유일합니다. 

오메르(단)로부터의 일수를 세는 것은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0 일간의 계수는 성령의 강림에 대한 기대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사일 발사의 

‘카운트다운’과 같은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눅 24:49)"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행 1:5),” 

성령께서 임하시자 “능력”을 입었습니다 (행 1:8). 

 

그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오메르로부터 날짜를 세던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있을 “큰 

날”이 샤부옽이 될 것은 자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메르의 계수를, 믿음의 초점을 강화하여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높이기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이번 주 아하밭 예슈아 공동체에서 저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과 혈루병이 있던 여인이 치유의 능력을 

받은 것을 비교했습니다 (막 5). 그 여인은 받을 것에 대해 기대로 가득하여, 믿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흰 두 번째 오순절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 개인으로서 절박한 믿음으로 예슈아를 만졌습니다. 저희는 동일한 일을 무리로서 하길 원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받았지만, 저희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도록 (롬 11:26)"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능력을 “거두셨습니까?” 답은, 그러신 

적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당시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능력은 물리적 세계의 불, 전기, 원자력처럼 실제적인 것입니다. 물리적 

법칙들이 있듯 이 영적 능력을 통치하는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롬 8:2, 약 3:6, 히 6:5; 7:16). 진정한 

영적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슈아를 통해, 거룩함을 인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임합니다.  

 

전통적 유대교는 샤부옽이 또한 십계명이 주어진 때라고 믿습니다. 출 19 장에서 시내 산에 불이 내려온 

것과 행 2 장에 시온 산에 불이 내려온 것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샤부옽에 십계명을 공부하기 위해 철야 모임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 2 성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밤새 깨어 기도하던 전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왜 수천 명의 정통 유대교인들이 샤부옽 

아침에 예루살렘 거리에 있었는지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철야 기도 후에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것은 5 번입니다- 2 장, 4 장, 8 장, 10 장, 19 장. 첫 번째는 2 장에서 

있었던 일로, 샤부옽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성령과 불이 임했습니다. 4 장에서는 장소와 

인물은 동일했지만, 성경의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8 장에서는 시간이 달랐고, 장소가 달랐으며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10 장에서는 유럽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19 장에서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이고, 장소도 아예 

이스라엘 밖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은 어느 날, 어느 곳에서라도 예슈아를 믿는 참 성도들의 공동체라면 부어질 수 있습니다. 허나 

제가 믿는 것은 처음처럼 불이 임했던 조건이 갖춰지는 날이 곧 다가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불이 

예루살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절기와 연결되어 떨어질 것입니다. 이 기대가 열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공유되고 동역할 수 있게 된다면, 요엘과 시몬 베드로가 예언한 대로 강력한 부흥이 나타날 것입니다 (행 

2:17).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 제목: 

 

1. 전세계 기도의 날 – 5 월 23 일 일요일, 저희는 아랍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연합하여 나사렛 

시에서 전세계 기도의 날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이 행사가 다가올 부흥을 위한 또 다른 진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2. 메시아닉 연합 – 이스라엘 전국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만나, 경배와 말씀, 교제, 애찬 

가운데 샤부옽 절기를 기념할 것입니다. 이 곳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몸이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박해 – 내무부 내의 초정통파들의 불법적 영향으로 인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C 가정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통파의 공격으로 망가진 프니나 콘포르티1의 

빵집이 복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메시아닉들의 인권을 위한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칼렙 마이어스2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데에 초점을 둔 

종교적 유대인들의 간행물 금월 호에 아셰르가 특집으로 다뤄졌으니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4. 구원 – 이번 주에 저희가 복음을 전한 미하엘 Michael, 사라 Sarah, 쉬몬 Shimon, 이레나 Irena, 

달리트 Dalit, 아나 Anna, 갈리트 Galit, 모셰 Moshe, 힐라 Hilah, 오즈 Oz 등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Penina Conforti )פנינה קונפורטי(  

2 Calev Meyers )כלב מירס(  


